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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환영 !

지역사회 간호와 돌봄 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국회에서 이익집단의 반발에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간호법을 제정한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

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급속

한 고령화와 변화하는 건강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간호와 돌봄을 전문화, 체

계화하며 공공의료체계 발전에 초석을 다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하는 돌봄 수요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

고 있는 이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은 의료기관 중심 질병 치료에서 지

역사회 재택 중심의 예방·관리로 변화 중이다. 우리는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전문화된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이 소비자들의 건강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으며, 보다 부담이 적고 쉽게 질 좋은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 규율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업무를 체계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가적 재난·위기 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배치, 교육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독립된 법 체계인 간호법이 필요함에 동의하고 

지지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은 코로나 이후 전세계가 힘쓰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와 

돌봄을 강화하며, 우리사회의 변화와 국민, 소비자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기존 의료법에 담고 있던 간호관련 규정을 빼내어 낸 수

준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만 가지고는 간호와 돌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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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단기적으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

한 노동시간과 복지를 확보하며, 간호 인력의 양성과 수급을 안정화하고, 간호사

의 윤리와 품질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사와 소비자의 상호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

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를 발전시키며 간호와 돌봄을 선진화 하는데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 


